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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을 활용한 식품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식품의 알레르기를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지만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알레르기 성분으로 라벨링한 식품 이미지에 VGGNet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제안된 시스템의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1. 서론 

알레르기(allergy)란 ‘변형된 것’을 뜻하는 그리

스어‘all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외부 물질과 체내의 

항체 및 면역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해로운 또는 변형

된 면역반응, 즉 과민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1]. 식품 알레르기는 모든 알레르기와 마찬가

지로 우유나 계란에 있는 단백질과 같이 대부분의 사

람에게는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 신체 면역체계가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로 인해 생사

가 달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

세에 있으며[2], 한국에서도 중요한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식품 알레르기 판단 방법은 피부반응검사나

 각종 유발검사를 이용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

인을 인식하고, 이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식품을 판

단한다. 이때 자기 눈과 식품 성분표에 의존하기 때

문에,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을 활용한 요리나 잘 알

지 못하는 식품에 대한 성분 위험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험이 전혀 없는 식품에 대한 정보

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처음 접하는 식품의 알레르기 성분을 자

동으로 판단할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자동 판단 알

고리즘은 식품과 그에 연관된 알레르기 자료를 이용

하여 학습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식품의 알레르기 성

분을 판단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언급하였다. 3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을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마지막 5 장에서는 결론 및 향

후 과제를 언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항원에 대한 과민반응으
로 식품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면역반응
에 의한 질환을 일컫는다.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 혈
관부종, 기관지 천식 등이며 심할 경우 과민성 쇼크, 
심정지 등도 발생할 수 있다[3]. 주요 원인식품은 우
유, 계란, 땅콩, 어류, 견과류, 갑각류 등이 있다. 
 
2.2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은 수동으로 특징을 추출할 필요 없이 데이터

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을 위한 

신경망 아키텍처이다. CNN 은 영상에서 객체, 얼굴, 

장면 인식을 위한 패턴을 찾는 경우나 오디오, 시계

열, 신호 데이터와 같이 영상 이외의 데이터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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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CNN 은 다른 신경망과 마찬가지로 입력 계층, 출력

계층, 은닉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층을 가질 수 있으며, 각 계층은 영상의 서

로 다른 특징을 검출한다. 이러한 계층들은 해당 데

이터의 고유한 특징을 학습한다는 의도로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연산을 수행한다. 가장 일반적인 3 종류

의 계층으로 컨볼루션 계층, ReLU 계층, 풀링 계층을

 들 수 있다. [4]. 

 
(그림 1) CNN 작동원리 

 

2.3 VGGNet(Visual Geometry Group) 
 
 VGGNet 은 2014 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팀 VGG 에서 발표를 한 모델이

다. VGGNet 의 목적은 CNN 의 깊이가 이미지 분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VGGNet 의 이름은 레이어의 수로 구분을 할 수 있으

며, 현재 많이 인용되는 네트워크는 VGG16, VGG19 이

다. 뒤에 붙은 16 과 19 는 바로 네트워크 레이어의 

개수이고, 가중치를 가진 레이어(convolution layer, 

fully connected layer)만 계산한다[5].  
 
3. 알레르기 진단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단 시스템은 (그림 2)과 같

다. 이미지에서 식품을 수집한 뒤, 특징을 추출하여 

해당 식품을 인지한다. 그 후 식품의 영양성분을 추

출하여 해당 식품의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진단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알레르기 진단 시스템이다. 
 
3.2 데이터 라벨링 
 
라벨링의 과정은 <표 1>과 같다. 데이터셋에서 추
출한 식품에 존재하는 알레르기가 클래스(class)로 분
류한 알레르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라벨링의
 결과가 결정된다. 알레르기 종류의 클래스는 알레르
기 유발 성분의 포함 개수에 따라 적절한 종류로 제
한하였고, 해당 클래스 분류 별 이미지의 개수는 특

정 개수로 고정한다. 
 

<표 1> 라벨링 절차 의사코드 
1 
2 
3 
4 
5 
6 

For each image. 
   Initialize label to zero. 
   Read image name by folder name. 
   Get allergy value corresponding to  

allergy -food databases. 
   Make label using allergy value. 

 
 

3.3 이미지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단독으로 신경망을 구성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 학

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높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

한 시스템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식품

의 알레르기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해당 신경망에서

는 기존 CNN 의 가중치를 포함하여 CNN 을 구성하고 

DNN층을 추가로 결합하여 구성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학습 알고리즘 
 
 이미지 판독 모델의 원활한 학습을 위하여 식품 이

미지를 (60x60)의 크기로 조정하여 준다. 조정한 이

미지는 3 차원 행렬로 변환하여 입력 값으로 설정한

다. 식품 알레르기 분류를 위한 신경망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전이학습의 모델 중 하나인 VGG16 에 DNN

을 추가로 결합하여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그림 3) 신경망 구성도 

 
4.2 실험환경 및 데이터 

 

제시한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 환경

을 구상하고, 신경망 학습을 통해 실험 결과를 분석

하였다. 실험은 Ubuntu 20.04 LTS 서버와 Python3 환

경에서 진행하였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Tensorflow,

 keras를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해“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이미지”[6] 데
이터셋과 식품의 알레르기 정보를 사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셋에서 식품 이미지를 가져오면, 

공공 데이터 포털에 존재하는 식품 성분 표[7]를 참고

하여 가져온 알레르기 성분으로 이미지의 이름을 지

정한다.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알레르기 요소들이 

하나의 클래스가 되어 식품 이미지에 라벨링이 되는 

것이다. 전처리된 이미지는 알레르기를 판독하는 모

델을 학습할 때 사용된다. 아래 <표 2>는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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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보여준다. 

<표 2> 데이터 구성  
알러지 

분류 수 
Train Val Test Total 

30 36,000 12,000 12,000 60,000 

20 24,000 8,000 8,000 40,000 

10 12,000 4,000 4,000 20,000 

 

4.3 실험 결과 

 

(그림 3)과 같이 VGG16 과 DNN 을 결합하여 신경망

을 구성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알레르기에 대한 인

식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알레르기 종류 수에 따른 

실험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학습 정확도 
알러지  

분류 수 
Test accuracy Test loss 

30 0.63 1.86 

20 0.80 2.08 

10 0.92 1.63 

 

이미지 해상도에 따른 학습 결과를 고려하여, 20

개와 10 개를 분류할 경우에는 이미지를 (96*96) 픽

셀의 크기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학습에는 30

개를 분류하였을 때보다 정확도가 약 20%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10 종류의 알레르기 분류에 따른 실험 

결과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의 양상은 학습 

정확도의 경우 1.0 으로 수렴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손실율은 0 으로 수렴하여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복을 통한 학습으로 모델이 약 80%

라는 일관된 정확도를 보여주어 해당 실험이 유의미

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림 4) 모델 학습 그래프 

 

5. 결론 및 향후 과제 

  

실생활에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법에는 식품 성분 표가 요구되었다. 이에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판

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이미지만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고, 유용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지 않은 식품이나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이 포함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는 학습 데이터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식품에서 알레르기를 인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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